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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포니아의 고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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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 현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칼럼을 방송합니다.  유시엘에이 (UCLA)의  앤더슨 경영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견해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라운 (Brown) 주지사가 지난 6월에 신 회계년도 예산에 서명을 한 후에 새로운 일자리는 그 대부분이 새로운 근로자이거나  고용시장에 다시 들어 오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평균 임 금은 낮아진 것입니다.  주 정부의 세입은 감소했는데 주 정부는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촤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었으므로  캘리포니아의 빈곤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연방 정부의 통계청의 자료에의하면 캘리포니아의 빈곤율은 20.6%입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부터 1985년 까지의 40년 동안에  캘리포니아의 임금은 연간 8.2%씩 증가했습니다. 1985년 이후2,000년 까지의 15년 동안은 연간 임금 상승율이 3.5%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부터 2,009년 까지는 사실 상 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상황을 조사한 캘리포니아 라운드 테이블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과 2,016 의 2 년 사이에 민간 소유 업체는  1,235개소나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수는 경제불황 이전의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임금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증가는 발표된 숫자의 2/3의 성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400만 명이 메디칼 수혜자이며 400만 명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알자라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완전 고용이라는 견해는 사실과 동떨어진 관측입니다. 고용가능 인구 중 63% 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오바마 행정부의 수석 경제분석가 하이디 쉬어홀츠 (Heidi Shierholz)씨는 말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나도 잘 모르는 기현상입니다. 고용 가능 근로자들이 고용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볼때 저도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할 수 없숩니다.’
 
미국의 실업율이 4.7%라도 하지만 중간 층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수입균형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입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매달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메디칼, 푸두스탬프, 등을 포함해서 복지 혜택을  폭 넓게 시행하는 정부의 선심은 빈곤층을 돕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자들로 하여금 근로정신을 약화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정자들은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한편 근로정신을 함양할 방도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